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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1번지로 거듭난 한경면 저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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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서북쪽 중산간 해발 120m에 자리 잡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이 마을은 1702년(숙종 28년) 탐라순력도에 ‘당지(堂旨)’로 표기됐었다. 이후 오름에 닥나무(楮)가 

많은 것에 연유해 한자음을 빌어 ‘저지(楮旨)’라는 마을명이 붙게 됐다.  

 

저지리는 문명의 혜택을 가장 늦게 보면서 과거 ‘벽촌’, ‘깡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었다. 전기는 

1976년에 들어왔고, 도로 포장은 1980년 후반에 이뤄졌다.  

 

용천수가 나지 않아 물도 귀했다. 구덩이나 연못을 파서 빗물을 받아야 했다. 땅에 묻힌 넓적한 

바위(돌빌레)를 주민들이 직접 깨서 큰 물통을 만들어 식수를 해결했다.  

 

오지 중의 오지였던 마을이 문화·예술의 중심에 서게 됐다면 믿을 수 있을까?  

 



 

첫 삽을 뜬 것은 택지 개발로 출발했다. 1999년 옛 북제주군이 낙후된 마을을 살리기 위해 황무

지 9만9383㎡(약 3만평)를 개간했다.  

 

그런데 외환위기(IMF)가 닥치면서 분양을 신청했던 주민들이 쏙 들어가 버렸다. 더구나 허허벌판

이던 땅값이 갑자기 뛰었다.  

 

실패작이 될 뻔한 저지리 택지 개발은 고(故) 신철주 군수(1938~2005년)가 국내 유명 예술인들을 

유치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2001년 ‘저지문화예술인마을’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인 조수호(서예), 박광진(서양화)을 비롯해 현병찬(서예), 박서보(서양화), 조종

숙(서예), 양의숙(목공예), 박석원(조각), 이종관(디자인), 조건수(사진), 최재홍(사진), 고영훈(서양화), 

한상수(자수), 양순자(전통의상), 인민아(서예), 민이식(문인화), 김 경(종이공예) 등 다양한 장르의 

기라성 같은 예술인들이 입주했다.  

 

한국 화단의 거목 김흥수 화백까지 작품을 기증하고 합류했다. 지난해는 중국 현대미술을 대표하

는 ‘펑정지에’ 작가가 이곳에 작업실을 마련, 둥지를 틀었다.  

 

현재 15개 장르에 48명의 예술인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활발한 창작 활동을 펼치고 있다.  

 

30동의 예술인 창작 공간은 저마다 독특한 건축 디자인으로 그 자체가 이색 볼거리다.  

 

2007년 제주현대미술관이 저지예술인마을에 건립되면서 저지리는 ‘문화·예술의 1번지’이자 거대한 

문화 벨트가 형성되게 됐다.  

 

주민들과 예술인들과 이웃처럼 지내게 됐다. ‘규당미술관’, ‘갤러리 노리’, ‘갤러리 진’, ‘먹글이 있는 

집’ 등은 입주 작가들이 직접 전시실을 꾸며 운영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한몫을 하고 있다.  

 

예술의 마을답게 분재예술원인 ‘생각하는 정원’과 야생화 전문 전시관인 ‘방림원’, 유리 조형예술 



 

테마파크 ‘유리의 성’ 등 유명 관광지들도 속속 조성됐다.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  

 

472세대, 1080명의 주민들은 밭농사에서 벗어나 한라봉·천혜향·레드향·키위 등 소득작물을 재배하

고 있다.  

 

현재 이 마을 농업의 60%는 감귤이 차지하고 있다. 감귤은 저지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판

매되고 있다.  

 

토마토·오이 등 시설 농가들은 2007년 딸기 재배로 전환, 2만㎡ 하우스에서 친환경 딸기를 생산하

고 있다.  

올해는 제주시로부터 정예 소득작물로 뽑혀 재배 면적과 참여 농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딸기 생산 농가는 연 5000만~6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여기에는 딸기 체험도 한 몫을 하

고 있다.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만~1만5000원을 내면 딸기를 따면서 실컷 먹을 수 있고 500g을 갖고 

갈 수 있다.  

 

최근 저지리에는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레 13코스 종점이자 14코스 출발지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마을의 상징인 저지오름(높이 293m) 투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저지오름은 소나무와 삼나무 등 220여 종, 2만 여 그루가 빼곡히 들어선 울창한 자연림으로 정상

에 오르면 비양도와 산방산, 송악산 등이 손에 잡힐 듯 들어온다.  

 

또 다른 대표 명소는 ‘저지 곶자왈’. 올레 14코스에서 만나는 저지 곶자왈은 야생숲 원형이 가장 

잘 보전돼 울창한 원시림으로 덮여 있고, 개가시나무와 녹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저지리는 200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2012년 전국에서 4번째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뽑혔다.  

 

‘가장 아름다운 마을’ 운동은 1982년 프랑스에서 시작돼 자연 경관과 환경 보전에 앞장선 농·어촌

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가난에 찌들었던 중산간 농촌마을인 저지리는 이제 외지인들이 앞 다퉈 둥지를 틀고 있는 살기 

좋은 마을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도시 은퇴자를 위해 2만5593㎡부지에 조성된 ‘저지리 전원마을’은 예쁘고 독특한 고급 주택 18채

가 들어서면서 마을의 부와 풍요를 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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